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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회 국무회의 - 2018.02.27. 정부서울청사

평창겨울올림픽이 기록적 성공을 거두며 끝났습니다. 강원도

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, 자원봉사자, 군인, 경찰, 소방관, 의

료진, 각국 선수와 임원, IOC와 각국 지도자 등 모든 분들께

감사를 드립니다.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포함한 남북

한 선수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.

이만큼 큰일은 반드시 뭔가를 남기게 마련입니다. 한국이 주

최한 올림픽이 한국사회에 의미있는 변화를 남기지 않을 리가

없습니다.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사회의 이념 완화를 표출

했고 세계적 냉전해체로 이어졌습니다. 그 후로 30년, 이번 평

창올림픽은 한국사회의 무슨 변화를 표출했는가, 여러 부문에

서 연구하고 수용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

복잡성의 연구가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존 L. 캐스터는 어떤

큰 사건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, 그 사회에 이미 형성

된 변화가 큰 사건을 통해 표출된다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. 캐

스터의 이론에 따르면, 1988년 서울올림픽이 이념의 완화를 가

져온 것이 아니라, 이미 우리 사회에 응축된 이념의 완화가 88

서울올림픽을 통해 표출됐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렇다면, 평창

올림픽은 우리 사회 내부의 어떤 변화를 표출했을까 매우 흥

미롭고 중요한 관찰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

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. 1등 지상주의가 완화됐고, 결과

보다 과정을, 그리고 국가목표보다 사람의 지향을 중시한다든

가, 다양성을 추구하거나 수용한다든가, 과거에 집착해 변화를

거부하기보다 사회의 진화를 긍정한다든가, 정치와 정부와 언

론 같은 기존의 질서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새로운 정의를 세

우려 한다든가... 하는 등의 변화가 평창올림픽을 통해 표현됐

다고 저는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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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으로 각 분야에는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, 분야마다 진

단하고 수용했으면 합니다. 남북관계, 외교, 경제, 과학기술, 산

업, 체육, 레저, 문화, 언론, 행정,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평창

올림픽이 남긴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했으면 합니다.

평창올림픽은 정부가 당초 지향했던 몇 가지 목표를 거의

모두 달성했습니다. 평화올림픽, 경제올림픽, ICT올림픽, 문화

올림픽,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국민들께서 입으신 마음의 상처

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올림픽이 됐습니다.

그러나 평창올림픽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. 평화,

경제, ICT, 문화,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우리 사회의 모

든 분야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. 우선 정부의 각 부처가 그 일

을 시작했으면 합니다.

평창올림픽은 끝났지만,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3

월 9일부터 18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패럴림픽이 이어집니다.

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국가,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열린

것은 1988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. 그것을 30년만에 우

리 대한민국에서 다시 주최하게 된 것입니다.

이번 패럴림픽을 성공시켜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

입니다. 패럴림픽은 올림픽의 당연하고도 당당한 일부라는 것

을 1988년 대한민국 서울이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.

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올림픽은 성공시켰지만, 그것으로

끝나서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. 패럴림픽까지

성공해야 평창올림픽도 성공하는 것입니다. 평창올림픽을 성공

시킨 한국의 성숙한 역량을 세계가 완전하게 인정하려면 패럴

림픽까지 성공시켜야 합니다. 패럴림픽의 성공이야말로 한국과

한국인의 성숙을 완전하게 입증할 것입니다. 이것이 두 번째이

자 더 큰 이유입니다.

정부는 평창올림픽과 똑같은 정성으로 패럴림픽을 성공시킬

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함께 하십시다.


